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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대처 방안으로,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주 온실가스

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. 그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

(CCS)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기술력으로도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

저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, 최근에 유럽과 미국, 호주, 중국등에 확산되었다. 최근에는 이산화

탄소의 잠재적 누출로 인한 안전사고 및 그 책임여부가 현재 CCS를 추진하는 선진국들에서 큰 

이슈로 부각되었으며, 그로 인한 지역사회에 반발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. 따라서 CCS 상용

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, 이산화탄소의 포집, 수송, 주입 및 장기간 저장기술뿐 아니라, 그에 대

한 위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. 또한, 이를 바탕으로 CCS 시설의 안정성

을 보증할 수 있는 기술적 표준과 사고 책임 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

져야 한다.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려되는 CCS에 대한 위험성을 소개하고, 그에 대한 사례나 연

구결과를 바탕으로, CCS에 대한 안전성의 방향을 제시해본다. 


